“프렌치 파라독스”에 대한 첫번째 이야기

프렌치 파라독스
"와인은 모든 술 가운데 건강에 가장 유익한 술이다" 

우리에게 우유이름으로 잘 알려진 과학자 파스퇴르(Louis Pasteur)선생 말이다. 

1991년 미국 CBS방송이 "60minutes" 란 뉴스쇼에서 프렌치 파라독스(French Paradox)라는 주제로 방송이 나간후 한동안 레드와인의 열풍이 불었다. 우리나라도 1996년에 '적포도주가 심장병예방에 효과가 있다' 는 방송이 나간 이후 그해 말 
레드와인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다. 

프랑스인들이 체위는 우리정도 밖에 안되지만 담배와 시가를 많이 피우고 버터, 치즈, 크림, 육류 등 동물성지방의 섭취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프랑스에는 심장질환 환자의 비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모순된 현상을 나타낸다. 이를 가리켜 의학계에서는 '프렌치 파라독스(French Paradox)'라고 한다.

괴상한일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비만의 비율도 상당히 낮다. 

실제로 프랑스 여자들이 상당히 날씬하다. 먹는 것에 비해 날씬 정도가 아니라 마른 체형도 많다. 노인들도 날씬하고 곧은 등으로 멋을 부리고 다니는 것이 몹시 멋져보였다. 그 이유를 찾던 과학자들은 원인을 도무지 알 수 없자, 결국 "와인"에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왜냐하면 프랑스인들은 서양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더 무겁고 지방분이 많은 소스나 치즈류를 많이 먹으면 먹었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맥주나 콜라를 마시지 않고 와인을 매일 마신다는 것이 달랐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술과 마찬가지로 와인도 술이다. 

게다가 천연주라서 중독성도 강하다는 평이 있다. 

그러므로 안 마시던 사람이 갑자기 몇병씩 마신다거나, 우리 주도대로 

"위하여 !!", "원 샷!!"이라고 외쳐대며 잔을 돌려 마신다고 해서 건강에 좋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심장과 간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다만, 포도는 강알칼리 식품으로 철분과 칼슘을 상당량 함유하고 있으므로 과다하게 마시지 않고 식품으로 조금씩 생활화 하여 마시다 보면 이러한 영양분들이 산성화된 체질을 중화시키고, 골다공증도 예방하고, 심장이나 동맥경화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하는 가정이다. 위의 칼럼에도 썼지만, 프랑스인은 보통 2-3시간에 걸쳐 떠들고 웃으며 밥을 먹는다. 물론 와인도 함께이다.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지 않은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우리처럼 말없이 급하게 밥을 먹고 나서는, 

술도 부어라 마셔라 코가 삐뚤어지게 마셔댄다면 

와인 아니라 불로초주를 그렇게 마셔도 독이 되어버릴 것 같다. 

그런데 와인은 다른 술들과 달라서 잔도 특이하고, 

온도도 맞추어야하며 분위기도 타는 술이다. 

때문에 와인에 어떤 특효성분이 있다기 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순화시켜주고, 스트레스를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게 하기때문에 

이런 "프린치 파라독스"가 생겨났는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몸에 좋다니까 억지로 약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와인을 정말 좋아서 즐기다보면 어느새 젊어지고 건강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즐겁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일일테고. 

- 출처 http://www.petitefrance.co.kr -

“프랜치 파라독스”에 대한 두번째 이야기
균형된 시각을 위한 한마디,프렌치 파라독스를 아십니까? 

‘프렌치 파라독스’라는 말이 있다. 

프랑스인들의 이해하기 어려운 생활 방식을 가리켜 영국과 미국 등 앵글로색슨족들이 즐겨 쓰는 표현인데, 그 모순되는 역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인의 술 습관이다. 프랑스인들은 건배를 할 때 ‘아 보트르 상테!(당신의 건강을 위하여)’라고 외친다. 
술이 건강에 나쁘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프랑스인들은 밤이 깊도록 ‘당신의 건강을 위하여!’라고 외치며 포도주 병을 비운다. 세상 사람들 보다 훨씬 더 많은 포도주 병을 비우건만 프랑스 사람들은 서구의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심장병 발병률이 낮다는 것을 가리켜 흔히 프렌치 파라독스라고 말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포도주 업자들이 이 점을 놓칠 리 없다. 적포도주가 심장병을 예방하는 데 좋다고 적극 홍보해, 귀가 얇은 극동의 주당들에게 적지 않은 효과를 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프랑스 사람들의 심장병 

발병률이 낮은 것은 붉은 포도주를 마셔서가 아니라 국민 보건에 관한 프랑스 정부의 통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프랑스국립과학연구센터의 전문가에 의해 폭로됨으로써 다시 한 번 ‘프렌치 파라독스’는 세상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앵글로색슨족의 탁월한 분석 그대로 프랑스는 정말 알면 알수록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특이한 나라다. 프랑스라는 나라는 껍질을 벗기고 또 벗겨도 그 속이 어딘지 알기 힘 든 양파의 경우처럼 여전히 낯설다.

양파 같은 나라 프랑스의 다면적 얼굴을 느끼게 해주는 또 하나의 행사가 얼마전 거행되었다. 이름하여 ‘마리안’(Marianne) 선정 대회다. 

마리안이란 프랑스 대혁명으로 왕정이 무너진 뒤 왕을 대신해 국가를 상징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이다. 프랑스인들은 1789년을 기점으로 10년 주기로 당대의 프랑스 얼굴을 뽑는데, 그 상징적 인물이 여성이라는 점이다.

최초의 마리안이 18세기 평범한 복장에 당시 유행하던 혁명 보닛을 쓴 

서민 여성의 모습이었다면, 최근의 마리안은 그 외형부터 큰 변화가 있다. 1999년부터 21세기의 첫 10년을 장식할 마리안으로 청바지 회사 게스의 모델이자 영화배우인 레티시아 카스타가 선정돼 가벼운 입씨름거리가 되었다. 

카스타의 얼굴을 본뜬 흉상은 앞으로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전역에 있는 3만6천 개 시청 청사 앞에 세워지게 되는데, 자유·평등·박애의 정신을 상징하는 여성에 연예인을 선정한 것은 ‘문화 대국’ 프랑스가 그토록 비난해오던 ‘저급한 문화 수준’ 미국의 할리우드적 발상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프랑스 사람들은 태연하다. 역사적 영웅은 영웅이고 오늘의 우리는 우리라는 식이다. 이것 역시 국외자에겐 대단히 낯설게 느껴진다. 생각해보자. 만약 항일 정신의 상징인 21세기 유관순 선발 대회에서 김희선이라든가 채림 황신혜 혹은 백지연 등이 선정되었다면 유학(儒學)계와 자칭 애국자들이 보였을 반응을 상상해보면 그쪽 사람들의 발상은 확실히 이질적이다. 그것은 어쩌면 나폴레옹과 이순신을 숭배하는 방식의 차이만큼이나 다르다. 

이순신과 유관순은 어려서부터 나라만 생각했기 때문에 

화장실도 안가고 어리광도 없었다는 식의 성웅(聖雄)적 발상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는 정서적 충격임에 틀림없다. 하긴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린 마리안 흉상은 지난 1969년부터 10년 동안 마리안으로 선정되었던 왕년의 육체파 여배우 브리짓드 바르도였던 것을 보면, 그리고 그 흉상이 지나친 가슴 노출로 시끄러웠던 것을 보면 프랑스인들의 역설과 모순은 남다른 데가 있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건 일정 부분 마찬가지겠으나, 특히 프랑스와 프랑스인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의식은 지나칠 정도로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어쩌면 한국인이 일본이나 독일에 대해 갖고 있는 것과 정반대쪽의 정서적 치우침이다. 가을철 낙엽이지면 이 땅의 사람들은 이브 몽탕의 ‘고엽’을 연상하고, 파리를 찾는 배낭족들은 센강변에서 낭만적인 샹송이 흘러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정작 본고장에서 유행하는 것은 ‘프렌치 팝’이라는 이름의 미국화된 음악이나 아니면 테크노 음악이다. 그나마 샹송을 먹여 살려주던 일본을 비롯한 극동의 팬들마저 외면함으로써 샹송은 고사 직전의 상태라는 사실은 애써 모른 척하는 것이다. 

우리의 방송에서는 철학 교육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바로미터로서 ‘바칼로레아’라는 고교 졸업 자격 시험을 곧잘 들먹거리지만, 철학을 좋아한다는 바로 그 땅에서 철학과 박사 학위 취득은 곧 무직으로 이어지는 증명서를 의미한다든가, 사르트르와 카뮈가 담론을 나누던 철학 카페는 일부 관광객들의 추억 더듬기용으로 연명할 뿐 대부분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문화 대국프랑스 국민의 40퍼센트 정도가 문맹자라는 유력지 ‘피가로’의 보도 등은 거의 언급이 없다.

「프렌치 파라독스」는 끝이 없다. 

프랑스혁명으로 근대 이후 지구상에 가장 먼저 자유·평등· 박애의 정신을 실천한 위대한 나라이지만 동시에 지금도 프랑스를 움직이는 것은 그랑제콜을 졸업한 일부 엘리트들이라는 점,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인류애와 평화주의를 부르짖으면서도 퐁피두광장에 우뚝 솟은 오벨리스크를 비롯해 루브르박물관에 가득 찬 진귀한 보물들이 사실은 약소국에서 약탈해온 것들이라는 지적에 이 땅의 사람들은 애써 무관심하다. 

한번 좋게 보이면 끝까지 좋고, 한번 미워 보이면 영원히 미운 것이 한국인의 특성인 것 같다. ‘한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 식인가?

최초의 감정에 이끌려 균형된 시각 갖기를 거부하는 한국인들의 정서, 

그것을 가리켜 ‘코리언 파라독스’라고 해야할까.

- 이 상 -
